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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4.8.(수) 현 지 정 보 상해주재원

제목 中,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역외대출 한도 확대

□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
위해 역외대출 한도를 20% 확대하고 역외대출시 통화별로 상이했던
대출규정을 하나로 통합*

* 내국기업의 역외대출 관리 규정 발표(3.20일) 및 4월 20일 시행을 예고

o 이번 규정을 통해 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자금 운용 여력이 개선되는
한편 위안화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

[ 최근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]

□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및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
공급망 안정과 현지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

o 2025년 해외직접투자(ODI) 규모는 1.25조 위안(전년대비 7.4% 증가)으로

13년 연속 세계 TOP 3위내 ODI 국가 지위 유지*

* 2025년 누적기준 190개 국가에 5.2만개 이상의 해외법인을 설립

o 해외진출 방식도 현지 생산·R&D·브랜드 인수 등 현지화 단계로 진화

하고 있으며 신에너지·전기차·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*의 해외투자가 확대

* 2026년 1월 CATL의 인도네시아 동력 배터리 프로젝트가 첫 번째 생산라인의 장비
반입을 완료(초기 설비 용량 6.9GWh, 2026년 말 가동 목표)

중국의 연도별 ODI 규모 및 증가율 국가별 ODI 규모(2024년 기준)

자료: Wind, 중국상무부 자료: Wind, UNCTA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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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내국기업 역외대출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 ]

□ 중국 당국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 내국기업의

역외대출* 관리 규정**을 발표(3.20일)하고, 4월 20일부터 정식 시행을 예고

* 예시) 중국 기업 본사가 베트남 진출 자회사(위안화 국제결제망[CIPS] 참가 베트남
은행내 동 자회사 계좌)에 위안화 자금을 지원 → 자회사는 위안화 자금 또는
베트남 통화로의 환전 등을 통해 운전 및 시설자금에 활용

**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「境内企业境外放款管理办法」발표

o (본·외화 규제 완전 통합) 역외대출시 달러, 위안화 등 통화 종류와 상관

없이 동일 업무, 동일 규칙(相同业务, 相同规则)을 적용*

* 기존에는 기업이 서로 다른 두 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존재

o (거시건전성 조정계수 상향) 역외대출 한도 상한 계산*시 조정계수를

상향조정(0.5 → 0.6) 하여 역외대출 한도를 20% 확대

* 역외대출 한도 상한 =대출기업의 최근 감사 기준 자기자본×거시건전성 조정계수(0.6)

o (사전 등록 및 사후 관리 강화) 역외대출 기업은 반드시 '사전 등록 후

대출'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에서 1회 연장만 허용

▪ 자금 출처는 자기자본으로 한정하며 개인 자금 및 차입 자금 사용은 금지

[ 규정에 대한 평가 ]

□ 이번 규정을 통해 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자금 운용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
o 서로 다른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했던 기업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어

장기적 자금 계획 수립이 용이

□ 아울러 시장에서는 그간 무역 결제에 머물렀던 역외 위안화의 활용처를

기업의 운전 및 설비투자 자금 등으로 확대하여 위안화 글로벌 수요를

촉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평가

o 다만 은행의 보수적인 사전 등록·사후 관리 절차 운용에 따른 정책 취지

훼손 가능성, 중국 자본시장의 제한적 개방에 따른 역외 위안화 자금운용의

어려움 등이 위안화 글로벌 수요 확대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


